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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오산공군기지 백린 누출 사고의 진상을 밝히고 한미 공동조사를 실시하라 
 

2026. 7. 28.경 평택 소재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백린 누출 사고가 발생하였다. 평택시는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였고, 미군 당국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반경 1,000피트, 약 305m의 

통제구역을 설정하였다. 

 

미군 당국은 정기 탄약 점검 중 탄약 상자 내부에서 백린 결정화에 따른 잔류물을 확인하고, 

폭발물처리반의 확인을 거쳐 안전 대응 절차를 가동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미군 당국은 “현재 상황은 

완전히 통제”되었으며, “기지 내외의 장병, 가족 및 지역 주민에게 위험은 없습니다”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미군 당국은 이와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조사·측정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까지의 발표만으로는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경위, 백린 함유 탄약의 종류와 수량, 백린의 누출 

경위와 규모, 기지 외부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어렵다. 

 

「위험물안전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등은 백린을 자연발화성과 급성독성 및 생태유해성을 

가진 위험물·유해화학물질로 분류하여 엄격한 저장·취급과 안전관리의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미군 당국은 아무런 위험이 없다는 결론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의 근거와 사고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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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반도평화위원회는 미군 당국이 이번 사고로 평택시민과 국민에게 

불안과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할 것을 요구한다. 

 

미군 당국은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경위, 백린 함유 탄약의 종류와 수량, 백린의 누출 경위와 규모, 사고 

대응 과정 및 안전성 판단의 근거가 된 조사·측정 결과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도 미군 

당국의 발표를 그대로 전달하는 데 그치지 말고, 미군 당국과 함께 사고의 원인과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한미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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